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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자의 실체]
▶ 에로 영화를 보러 갔다. 숨 막히도록 찐한 장면이 

나오자 그녀는 내 허벅지를 꼬집으며 ( )( )( )라고 말

했다. 

연애 초반 : 민.망.해! 

연애 중반 : 죽.인.다! 

연애 후반 : 잘.봐.둬! 

▶ 생일선물로 화장품을 사줬다. 그런데 그녀의 피부

에 안 맞는 화장품인 것 같다.그녀는 내 귀를 끌어대

곤 ( )( )( )라고 말했다.

연애 초반 : 잘.쓸.게! 

연애 중반 : 현.금.줘! 

연애 후반 : 바.꿔.와! 

▶ 찬스가 왔다. 쫄아드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그녀에

게 키스를 퍼부었다.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입술을 떼

며 내게 ( )( )( )라고 말했다.

연애 초반 : 살.짝.해! 

연애 중반 : 더.깊.게! 

연애 후반 : 장.난.해? 

[젊은이의 꼼수]
한 젊은이가 병무청 홈페이지에 질문을 올렸다. 질

문의 내용은 이랬다.

“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남북관계

가 좋아지면 군대 안 가도 되거나 복무 기간이 줄어

들 수 있나요? 만약 그렇다면 입대일을 최대한 늦춰

보려고요.

병무청 관계자가 답글을 달았다.

“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입대하세요. 지금은 기껏해

야 강원도 정도지만 조금 있으면 백두산이나 개마고

원에서 군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. 백두산의 1

월 평균기온은 영하 25도랍니다.”

[장인과 예비 사위]
어느 부잣집 처녀가 가난한 애인을 부모님께 인사시

키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다. 처녀의 아버지가 청년에

게 이것저것 물었다. 

“장래 계획은 뭔가?” 

“예, 저는 성경학자가 되려고 합니다.” 

“좋군, 하지만 내 딸을 고생시키면 곤란하네.” 

“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.” 

“그렇지만 당장 결혼반지 마련할 돈은 있어야 하지 

않겠나?” 

“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.” 

“음……, 아이들은 어떻게 키울 셈인가?” 

“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.” 

청년이 돌아가고 난 뒤 처녀의 어머니가 남편에게 

물었다. 

“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?” 

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. 

“직업도 없고 계획도 없어.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, 

그놈이 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야.”

[거짓말 탐지기]
아빠가 거짓말 탐지기를 샀어요.

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는 

로봇이에요. 아빠는 아들에게 이 기계를 테스트해 보

기로 했어요.

“너 어제 어디 있었니?”

“도서관에 있었어요.” 

로봇이 아들을 때렸어요.

“네, 친구 집에 있었어요.”

“뭐했는데?”하고 아빠가 물어봤어요.

“토이스토리(애니메이션)를 봤어요.”

로봇이 아들을 때렸어요.

“네, 포르노를 봤어요!”

아들이 소리쳤어요.

아빠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.

“뭐라고? 내가 니 나이에는 포르노를 알지도 못했

어!”

로봇이 아빠를 때렸어요.

옆에 있던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.

“역시 당신 아들이에요.”

로봇이 엄마를 때렸어요!


